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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최민화 작가가 선정됐다. 
1954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
최민화는 2017년 대안공간루프, 2016년 합정지구, 2009년 
인사아트센터, 2007년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, 
서울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도쿄미술관 
등 국내외 주요 전시 및 행사에 초대받았다. 최민화는 
보도사진이나 정치사회적 사건을 담은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
그 위에 유화를 덧입히는 작업을 해왔다. 그의 작업은 
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역사에서 ‘가장 치열했던 순간’을 
생생히 담은 기록과 발언으로서의 미술로 평가받고 있다. 
이인성미술상은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대구출신의 
서양화가 이인성(1915~50)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
대구시가 1999년 제정했다. 올해 이인성미술상 심사위원회는 
장미진(미술평론가) 김복기(본지 대표) 박소영(미술평론가) 
박천남(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) 최승훈(대구미술관장). 
심사위원회는 최종 5명의 수상후보자 중 투표와 토론을 통해 
만장일치로 수상자를 결정했다.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미진은 
“최민화 화가는 내면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
삶의 현장성을 보여줌으로써 회화의 독창성과 본질을 이어나가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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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”며 “작가만의 독특한 회화적 장치를 통해 역사를 증언하며 
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”고 선정 
이유를 밝혔다. 시상식은 11월 2일 대구미술관에서 개최하며 
이듬해 같은 곳에서 수상기념 개인전이 열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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